
�이 언어학� 제57호(2014.12.31). 二重 語學

말하기 략 개발을 한 과제 구성 방안*

11)

정 명 숙

Abstract

Jung Myungsook. 2014. 12. 31. A Study on Constructing Tasks to Develop 

Speaking Strategies. Bilingual Research 57, 173-198. As teaching a foreign 

language moves from product-oriented to process-oriented, developing 

communication strategies for the learners becomes by far essential. There is 

various factors that is impossible to expect in the communicative situations in 

real life, the learners cannot help but experience a variety of difficulties due to 

their lack of grammatical, discourse, sociolinguistic and cultural knowledge 

about the target language. As of this, to overcome those troubles in various 

communicative situations of real life and to communicate in a effective and 

efficient way, the lesson should be run for the learners to develop the 

communicative strategies. In the field of teaching a foreign language, the 

necessity of developing learners’ communicative strategies is fully recognized 

and the researchers try their best to carry it out. Most Korean materials 

developed these days contain the activities to develop the learners’ strategies in 

three steps of a pre-task, task, and post-task. However, those in speaking tasks 

of Korean materials are limited in a few of strategy developing activities such 

as planning the contents of speaking beforehand or assessing other classmates’ 

speaking. Though there are lots of speaking strategies, the strategy developing 

activities are only a few. Thus, this study proposes task activities in detail to 

develop various speaking strategies for various learners. To do this, the kinds of 

speaking strategies are reviewed and then re-categorized according to the phase 

of task performance to utilize them in speaking. In addition, the speaking tasks 

of Korean materials are analyzed to study which activities are suitable for 

developing learners’ speaking strategies. Based on this, this study suggests how 

to construct the speaking tasks including activities to develop various speaking 

* 이 논문은 2014년도 부산외국어 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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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과거의 통 인 외국어 교육에서는 교육의 결과, 즉 언어 지식이 

시되었으나, 교육의 패러다임이 과정 심의 교육으로 옮아가면서 외국

어 교육에서는 의사소통의 과정을 시하게 되었다. 한 의사소통 능력

의 개념에 한 재정립이 이루어지면서 의사소통 략이 의사소통 능력

의 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었으며 학습자들의 략 개발이 요한 외국

어 교육의 과제가 되었다.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다양한 불 측성 요소가 존재하고, 학습자들도 문법 , 담화 , 사회언어

학  지식, 나아가 문화 지식 등이 부족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에 착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실세계에서 하게 될 다양한 의사소통 장애를 

극복하고 보다 의사소통을 효과 으로, 효율 으로 하기 해서는 다양

한 의사소통 략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어 교실에서도 이와 같은 을 고려하여 학습자들의 의사소

통 략을 개발하기 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와 함께 개발된 교재들도 

부분 과제 활동을  단계, 본 단계, 후 단계로 구분하여 학습자들의 

략을 개발하기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재 

내 말하기 과제에 담겨 있는 략 개발 활동은 말할 내용에 해 미리 

계획을 세워 보게 하거나 다른 학생들의 말하기에 해 평가해 보게 하

는 등의 몇 가지 활동으로 제한되어 있다. 말하기 략의 종류가 매우 다

양한 데 반해 교재에 담겨 있는 략 개발 활동은 소수에 불과한 것이 

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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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고에서는 학습자들로 하여  다양한 의사소통 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 활동을 구체 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그 에서 먼

 본고에서는 학습자들의 요구가 가장 높은 기능 역인 말하기에 해 

다루고자 한다. 즉 말하기 략을1) 개발하기 한 과제 구성 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이를 해서 먼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말

하기 략의 종류로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하고 이를 다시 말하기 수업

에 용하기 용이하게 하기 해 말하기의 단계에 따라 재분류하고 수정 

보완하고자 한다. 한 실제 한국어 교재에서는 말하기 과제가 어떤 방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말하기 략을 교수하기 해서 어떤 

활동이 제시되어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의 

말하기 략을 개발하기 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수업에서 활

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말하기 략 개발 활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말하기 략 

의사소통 략이라는 용어는 Selinker(1973)에서 간언어의 5가지 과

정2)  하나로 언 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고, Canale & Swain(1980)에

서 의사소통 능력을 문법  능력, 담화  능력, 사회언어학  능력, 략

 능력의 네 가지로 세분화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 여러 학자

들에 의해 의사소통 략이 정의되고 여러 가지 의사소통 략의 종류가 

나열되고 분류되었다. 먼  의사소통 략의 개념을 살펴보자. 

1) ‘말하기 략’이란 말하기와 련된 의사소통 략을 의미한다. 즉 본고에서

는 의사소통 략을 의사소통을 하는 데 필요한 략으로 보고, 의사소통의 4
 기능에 따라 말하기 략, 듣기 략, 쓰기 략, 읽기 략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본다. 
2) Selinker(1973)에서는 중간언어의 과정을 ① 언어 전이, ② 목표언어 규칙의 과

도일반화, ③ 훈련의 전이, ④ 제2언어의 학습 전략, ⑤ 제2언어 의사소통 전략

의 5가지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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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소통 략의 개념 

- Canale & Swain(1980): 의사소통 수행의 과정에서 수행 변인이

나 부족한 언어 지식을 채우기 한 언어 ·비언어  략

- Corder(1983): 화자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의사를 표

하기 해 사용하는 체계 인 기술

- Stern(1983): 불완 한 L2 지식으로 인한 의사소통 상의 어려움

을 처하는 기술

- Bialystock(1990): L2로 의사소통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

하기 해 의도 으로 사용하는 략

- Yule & Tarone(1990): L2 학습자가 상 에게 자신이 달하고

자 하는 내용을 성공 으로 달하기 하여 취하는 여러 가지 

기술과 메시지를 달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에 의사소통 략이 ‘회피하기’나 ‘풀어 

말하기’, ‘도움 요청하기’ 등과 같이 의사소통 시 장애를 극복하는 데 사

용되는 기술에 국한해 논의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의사소통 략을 좁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잘 극복했다고 해서 의사소통 략이 뛰어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의사소통 략이라는 것을 Yule & Tarone(1990)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의사소통을 성공 으로 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

지 기술과 의사소통 장애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기술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이라 할 수 있다.

그 다면 의사소통 략 에서 말하기 략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

지 알아보자. 우선 의사소통 략의 유형을 집 성하여 정리한 Dörnyei 

& Scott(1997)에서의 유형 분류를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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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호  략
상호  략

직  략 간  략

메시지 포기하기 필러(filler) 사용하기 직  도움 요청하기

메시지 축소하기 자기 반복하기 간  도움 요청하기

메시지 치하기 타인 반복하기 반복 요청하기

우회  표  사용하기 이해한 척하기
명백히 해 주도록 

요청하기

유사 표  사용하기 언어 략 표지 사용하기 확인 요청하기

일반  단어 사용하기 추측하기

신조어 만들기 이해 못 한 것 표시하기

구조 재배치하기 해석  요약하기

직역하기 이해 확인하기

외국어화하기 스스로 정확성 확인하기

코드 환하기 반응: 반복하기

유사음 사용하기 반응: 수정하기

우물거리기 반응: 풀어 말하기

생략하기 반응: 확장하기

복구하기 반응: 확인하기

자가 수정하기 반응: 거 하기

타인 수정하기

스스로 풀어 말하기

지나치게 명백하게 하기

흉내 내기

<표 1> Dörnyei & Scott(1997)의 의사소통 략 유형

의 표에서 보듯이 Dörnyei & Scott(1997)은 의사소통 략을 비상호

 략과 상호  략으로 구분하고 비상호  략을 다시 직  략

과 간  략으로 나 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구체 인 략을 제시하

다. 그러나 이 략들은 부분이 의사소통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모든 략들이 

말하기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 했지만 의사소통 략에는 <표 1>에서 제시한 것

과 같은 의사소통 과정상에 나타난 장애를 극복하는 데 사용되는 략도 

포함되지만, 의사소통을 효율 , 효과 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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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략까지를 포함한다. 이는 Bachman(1990)에서 언어 능력을 ‘언어 지

식’과 ‘ 략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악하고, ‘ 략  능력’을 목표 

설정, 평가, 계획 등 인지 기능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본 것과 일맥상통한

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의사소통을 계획하고 평가하고 검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성패를 가름하는 매우 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를 해서는 결국 의사소통 략의 범주에 의사소통을 계획하는 단계

에서부터 마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활용되는 모

든 략과 기술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말하기와 같이 표  역에 

속하는 쓰기 교육에서 쓰기의 차  지식을 요하게 다루는 것과 일맥상

통한다고 할 수 있다.3) 이 게 화자가 말하기를 계획하고 실제로 수행하는 

과정에 따라 략을 분류하고 제시한다면 략을 교수하는 경우에도 학습

자가 말하는 과정에서 략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도움이 될 것이

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말하기 과정에 따라 말하기  단계의 략, 말

하기 단계의 략, 말한 후 단계 략을 설정하고자 한다. 

먼  말하기  단계에서는 말할 내용과 순서, 화법 등 반 인 말하

기의 계획을 세우는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말하기라는 것은 상황에 

한 담화를 생산하는 활동이므로 ‘담화 차원의 략’, 즉 말을 하기 

에 화자가 담화 상황에 해 생각하고, 그 담화 상황에 한 발화를 

3) 쓰기 교육에서는 쓰기의 차  지식, 즉 한 편을 을 쓰기 해서는 아이디

어를 생성하고 조직하고 을 쓰고 수정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한 지식을 요하게 다루는데, 말하기 교

육에서는 말하기의 차  지식이 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

다. 이는 말하기 교육에서는 독백 유형보다는 화 유형이 일차 인 교육 

상이 되다 보니, 이러한 차  지식보다는 Grice(1975)의 화의 기술 같은 

것이 더 요하게 다루어진 것에 기인한 듯하다. 그러나 화를 하는 경우에

도 오랜 시간 말하기를 비하고 계획하는 것은 아니라도 아주 짧은 시간 동

안 비 단계를 거치기 마련이다. 따라서 어떤 유형의 말하기를 하더라도 말

하기 차에 한 지식, 즉 말하기 과정에 한 인식과 그 과정에 따른 말하

기 기술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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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

서는 말하기  단계의 략으로 담화 차원의 략을 설정하고자 한다. 

한편 ‘성공 인 말하기’란 화자가 자신이 표 하고자 하는 바를 청자

에게 명확하게 잘 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말을 할 때 화자는 

요한 내용을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하거나 한 표정이나 몸짓을 

사용하는 등 달력을 높이기 한 여러 가지 략을 구사하기 마련이

다. 이에 본고에서는 말하기 단계에서 필요한 략으로 ‘ 달력을 높이

는 략’이라는 범주를 설정하고자 한다. 

한 말을 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한 여러 가지 략이 필요하다. 이는 기존 연

구에서 다루어졌던 ‘도움 요청하기’, ‘풀어 말하기’ 등과 같은 의사소통 

상의 장애를 극복하는 략을 말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말하기 단계에 

필요한 략으로 ‘장애를 극복하는 략’이라는 범주를 설정하고자 한

다. 특히 제2외국어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학습자들의 언어 지식과 경험

이 부족하여 더 많은 의사소통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장애 

극복 략’은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말을 하는 과정 반에 걸쳐 화자는 자신의 말하기가 

히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하고 검하여 이를 수정 보완하게 된다. 즉 말

하기  단계에서는 말하기 계획을 수립하고, 자신이 수립한 계획이 

한지 담화 상황이나 목 을 고려하여 다시 평가하며, 앞서 수립한 계

획에 잘못 된 부분이 있다면 계획을 수정한다. 말을 하는 단계에서도 자

신이 계획에 따라 잘 말하고 있는지, 자신의 발화 의도가 청자에게 잘 

달되고 있는지 등을 살피면서 말을 한다. 말을 하고 난 후에는 자신의 말

하기가 성공 으로 이루어졌는지, 잘못 된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스스로 

평가하고, 이후의 말하기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한 노력을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 검하기’ 략을 말하기 , , 후의 모든 단계

에 용되는 략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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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범주 세부 략의 

말하기 

담화 
차원의 

략

- 담화 목  인식하기
- 청자  청자와의 계 분석하기 
- 담화 목  달성을 한 내용 구상하기
- 담화 유형에 따른 한 담화 구조 떠올리기
- 담화 구조  기능에 따른 한 담화 표지 떠올리기 
- 담화의 격식성에 따른 한 발화스타일 결정하기
- 순서 교 , 끼어들기 등의 담화 규칙 떠올리기
- 담화 상황에 따른 정형화된 표  떠올리기

검하기 - 발화 계획에 한 검하기

지 까지 언 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말하기 략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자 한다.

(2) 말하기 략의 범주 

  

- 말하기  단계 략

담화 차원의 략

검하기

  

달력을 높이는 략

- 말하기 단계 략 장애를 극복하는 략

검하기

  - 말한 후 단계 략 평가하기

(2)에서 제시한 말하기 략의 하  범주에 포함되는 구체 인 략으

로는 다음과 같은 들이 포함될 수 있다. 

<표 2> 말하기 략의 하  범주와 범주별 략 시4) 

4) 여기에서 제시한 말하기 략은 말하기 략을 유형화하고 각 범주에 속하는 

략을 로 들어 제시한 것이지, 말하기 략의 모든 종류를 나열한 것은 

아님을 밝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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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달력을 
높이는 

략

- 정확한 발음과 억양으로 말하기 
- 의미 단 별로 끊어서 말하기
- 한 속도로 말하기
- 구어  발음 사용하기 
- 한 표정, 동작 활용하기
- 휴지, 주  발화, 수정 발화 등의 략 사용하기
- 상 방의 이해를 돕는 담화 표지 사용하기 
- 내용의 요도에 따라 발화의 강약, 완  조 하기

장애를 
극복하는 

략

- 분명히 해 주도록 요구하기
- 반복해서 말해 주도록 요구하기
- 생각할 시간을 벌기 해 군말 사용하기
- 화 유지를 한 표  활용하기
- 청자의 주의를 요구하기
- 표 하기 어려운 구조를 쉽게 바꿔 말하기
- 상 방에게 도움 요청하기
- 비언어  기호 사용하기

검하기 - 발화에 한 검하기

말한 후 평가하기 - 발화에 한 평가하기

이미 언 한 바와 같이 본고에서는 의사소통 략을 말하기 단계에서 

동원되는 여러 가지 략뿐만 아니라 말하기를 계획하고 실천하고 마치

는 말하기의 체 과정에서 활용되는 략까지 포함하는, 보다 확장된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런데 <표 2>에서 제시한 것처럼 말하기 략

을 말하기 과정에 따라 분류하여 교수할 경우 학습자들은 실제로 말을 

하는 과정에서 한 략을 떠올릴 수 있으므로 교실에서의 활동이 보

다 쉽게 실생활로 이될 수 있다는 장 을 가진다. 한 담화 차원의 

략, 달력을 높이는 략을 설정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문장 차원에서 벗

어나 의사소통의 목 과 상황에 한 담화를 생산하기 한 노력을 하

게 될 것이며, 자신이 표 하고자 하는 바를 청자에게 보다 잘 달하기 

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결국 학습자를 보다 능동 인 화자, 략 인 

화자로 만들어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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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어 교재의 말하기 과제 활동 분석

앞에서 설정한 한국어 말하기 략을 실제로 학습자들에게 교수하는 

것이 요한데, 그 게 하기 해서는 말하기 과제를 구성할 때 략을 

교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 학습자의 략 개발

이 요하다는 것을 교사들도 부분 인식하고 있지만, 교재 내에 략

을 교수하기 한 활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교사가 개인 으로 의사

소통에 필요한 략을 추출하여 학생들에게 략 구사의 요성을 일깨

워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교재 개발자

가 교수해야 할 략 항목을 추출하고 이를 과제 수행 단계에서 교수할 

수 있도록 략 교수 활동을 넣어 두는 것이 좋다. 

그 다면 한국어 교육 장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교재에는 이러한 말

하기 략을 교수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방식은 

어떠한지 알아보자.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과제 활동을 살펴 으로써 말

하기 과제를 구성할 때 략을 교수할 수 있는 장치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에 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비교

 최근에 개발된 주요 한국어 교재 에서 과제 활동을 단계 으로 구

성한 교재를 선정하여5) 말하기 과제 활동에 포함되어 있는 략 교수를 

한 활동을 분석하 다. 분석 상 교재는 략을 교수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은 4 ~6 으로 정했다. 보다는 고  단계에서 보다 다양

한 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재 내의 의사소통 과제가 좀 더 많은 략 

교수 활동을 담고 있을 것이라고 단했기 때문이다. 

분석 상 교재의 말하기 과제 활동에서 말하기 략을 교수하기 한 

5) 2007년 이후 창기의 한국어교육 기 이라고 할 수 있는 학 부설 교육기

에서 기존의 교재를 개정 으로 출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본고

에서는 이들 교재 에서 말하기 과제를 ‘말하기  - 말하기 - 말하고 나서’
와 같이 단계 으로 구성하고 있는 교재인 ｢서강한국어 4A, 4B, 5A, 5B｣와 ｢

재미있는 한국어 4, 5, 6｣의 말하기 과제 부분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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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자기 나라의 역사에 등장하는 왕가나 정권, 시  등에 해 
설명할 수 있는가? 

1. 아래와 같은 내용을 으로 발표를 비해 보자. 
2. 의 내용을 가장 흥미롭고 효과 으로 발표하기 해서는 어떻게 구

성하는 것이 좋을지, 사실과 견해를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 좋을지 생
각해 보자. 

3. 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 보자. 
4. 발표를 더 흥미롭게 해  수 있는 사진이나 물건 등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있다면 활용해 보자. 
5. 발표를 더 효과 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워포인트 등의 컴

퓨터 로그램을 활용해 보자. 
6. 친구들의 발표를 듣고 가장 소개를 잘한 사람은 구인지 뽑아 보고 

자신이 한 발표와 비교해 보자. 어떤 차이 이 있는가? 
<재미있는 한국어 5> 제10과 한국의 역사 

활동으로 볼 수 있는 활동들을 최 한 추출하여 이들을 다시 유형화하고 

분류하여 앞서 제시한 <표 2>의 구체 인 략의 종류를 좀 더 보충하

다. 그리고 이들 략에 한 교수 활동이 얼마나 많이 제시되어 있는

지를 분석하 다. 략 교수를 한 활동을 추출하는 방식은 다음 를 

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3)에 제시한 말하기 과제의 경우 3번의 말하기 단계를 제외하고

는 모든 단계가 학습자들의 말하기 략을 교수하기 해 개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1번 활동을 통해서는 ‘말할 내용을 구상해 보도록 하는 

략’을 교수할 수 있으며, 2번 활동을 통해서는 ‘청자의 흥미를 고려한 말

하기’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4번과 5번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시각 인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이 표 하고 싶은 것을 좀더 효과 으

로 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며, 6번의 평가를 통해 ‘자신

의 말하기를 되돌아보게’ 하는 활동은 학습자들을 략  화자로 만드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활동이다. 

(3) 말하기 과제 활동에 포함된 략 교수 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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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과정 범주 횟수

내용 구상하기 말하기 담화 차원의 략 53회
발화에 한 평가하기 말한 후 평가하기 14회
내용 구성, 이야기 순서 

계획하기
말하기 담화 차원의 략 13회

형  표  떠올리기 말하기 담화 차원의 략 13회
시각  자료 활용하기 말하기 달력을 높이는 략 12회

발화의 목 , 의도 인식하기 말하기 담화 차원의 략 7회
청자의 흥미 고려하기 말하기 담화 차원의 략 6회
담화 유형 인식하기 말하기 담화 차원의 략 5회
담화 구조 떠올리기 말하기 담화 차원의 략 2회

력 으로 화에 참여하기 말하기 장애를 극복하는 략 2회
청자의 주의집  유도하기 말하기 장애를 극복하는 략 2회

한 동작, 표정 활용하기 말하기 달력을 높이는 략 1회
자연스러운 발화 사용하기 말하기 달력을 높이는 략 1회

이와 같이 본고에서는 말하기 과제의 각 단계 활동 에서 략을 교

수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활동들을 추출하여, 이 활동을 통해 교수할 수 

있는 략이 무엇인지를 분석하 으며, 그러한 활동의 출  횟수를 알아

보았다. 그 결과 한국어 말하기 교재에는 다음과 같은 말하기 략 교수 

활동이 제안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 분석 교재에 나타난 말하기 과제의 략 교수 활동 분석

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 교재의 말하기 과제 활동을 분석

한 결과 말하기 에 말할 내용을 미리 생각해 보게 하는 활동이 다수

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 말한 후 단계에서 발표를 듣고 평가를 해 

보게 하는 활동, 말하기 에 이야기 순서를 정하는 활동, 말하기의 주제

나 기능과 련하여 형 인 표 을 상기하게끔 하는 활동들이 그 뒤를 

이었다. 그 외에도 발표를 할 경우에 발표 내용과 련되는 사진이나 실

물 자료, ppt 자료 등과 같이 보조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각  자료를 

비하게 하는 활동도 상당수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한국어 교재의 과제 활동을 분석하면서 학습자가 의사소통의 목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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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도를 인식하고 말하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거나 청자의 흥

미를 고려하여 말할 내용을 선정하게 하는 등의 활동은 학습자 스스로 

말하기 략을 세우게 한다는 에서 크게 본받을 만한 이라 생각되었

다. 한 담화 유형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담화 유형에 한 발화를 계

획하게 하거나 담화 유형에 따른 담화 구조를 상기하여 학습자가 문장 

차원을 넘어선, 담화  차원의 말하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말하기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략들 에는 <표 3>에서 제

시한 바와 같이 ‘시각 자료 활용하기’가 부분을 차지하며, 그 외에도 

‘ 력 으로 화에 참여하기’, ‘청자의 주의집  유도하기’ ‘화자의 동

작, 표정 활용하기’, ‘자연스러운 발화 사용하기’ 등의 략을 교수할 수 

있는 활동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의 <표 2>에서 몇 가지 를 

들어 제시한 것처럼 말을 하는 에 활용될 수 있는 략이 매우 다양한 

데 반해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말하기 단계의 략은 종류와 횟수 면에

서 모두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제 교재에 제시된 략 교수 활동 에서 향후 교재 개발에 참고가 

될 만한 활동 몇 가지를 제시하고 4장에서 이를 참고하여 말하기 략을 

교수하기 한 말하기 과제 구성 방안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표 3>

에 제시된 략 교수 활동 에서 기존의 한국어 교재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활동, 즉 말하기  단계에 활용할 수 있는 략 에서 ‘청자의 

흥미 고려하기’, ‘발화의 목 , 의도 인식하기’, ‘담화 유형 인식하기’를 

살펴보고, 말하기 단계의 략 에서 ‘ 력 으로 화에 참여하기’, 

‘청자의 주의집  유도하기’, ‘화자의 동작, 표정 활용하기’, ‘자연스러운 

발화 사용하기’와, 말한 후 단계의 ‘평가하기’ 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  말하기 비 단계에서의 략을 개발하기 한 활동의 몇 가지 

를 제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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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  발표하고 싶은 것을 몇 가지 고르세요. 
•반 학생들에게 어떤 사건에 해 심이 있는지 물어본 후 여러분이 소개

할 사건을 하나 정하십시오. 
<서강한국어 5A> 제8과 한국 사 

•짝과 함께 친구나 한국인에게 설문 조사를 하십시오. 설문 조사를 하
면서 인원수를 표시하고 재미있는 답도 정리하십시오. 

<서강 한국어 5B> 제4과 문화 

•면  상황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는 주로 어떤 내용들에 하여 이야기
하는가? 

• 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포함하여 아래의 항목을 메모해 보자. 
•주어진 시간이 짧다면 어떤 을 강조하겠는가? 

<재미있는 한국어 5> 제3과 면   

(4) 담화 차원의 략 - 청자의 흥미를 고려해 주제 선정하기

(5) 담화 차원의 략 - 청자의 흥미를 고려해 내용 선정하기

(4)와 (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말할 내용을 화자가 일방 으로 결정

하는 것이 아니라 청자가 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선정한다거나 학습자

들이 흥미 있어할 만한 소재를 선택하게 하는 등 ‘청자를 고려한 말하기’

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과 같이 발화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발화의 목 이나 의도를 고려

해서 내용을 구상하는 략을 개발시키기 한 활동이 포함된 를 볼 수 

있다. 아래의 (6)은 ‘면  상황에서 자기소개하기’ 과제인데, 면  상황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는 면 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 것이 요하며, 그

게 하기 해서는 자신의 인생을 일 기처럼 나열하여 설명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장 에 을 두어 말하는 것이 요하다. 이 과제는 이러한 면

의 발화 목 과 의도를 학습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해 ‘주어진 시간

이 짧다면 어떤 을 강조하겠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6) 담화 차원의 략 - 발화의 목 , 의도 인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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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수행한 업무를 상사에게 격식을 갖추어 보고해 보세요. 

- 말하기 1의 두 가지 업무  한 가지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보고를 하
기 해서는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할지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 정리한 내용을 격식 으로 보고하기 해서는 어떤 표 을 사용해, 어
떤 태도로 발표해야 할까요? 표 과 태도에 주의해 보고해 보세요. 

- 보고를 가장 잘한 사람은 구입니까? 왜 그 게 생각합니까? 
<재미있는 한국어 4> 제4과 직장 생활   

•여러분 나라에서 많이 하거나, 여러분 나라의 고유의 스포츠 종목을 
설명하는 을 써 보자. 그리고 이를 소개해 보자. 

- 쓴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자. 로 쓴 내용을 말로 할 때 달라질 
부분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재미있는 한국어 5> 제4과 스포츠

다음으로 학습자로 하여  담화 상황에 따른 한 담화 유형을 인식

하게 하여 학습자 스스로 담화 구조, 발화 스타일, 문체  특징 등을 고

려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활동의 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7) 담화 차원의 략 - 담화 유형 인식하기 

(8) 담화 차원의 략 - 담화 유형 인식하기(구어와 문어의 차이 인식

하기) 

에서 보듯이 (7)에서는 담화 상 자에 따라, 담화 상황의 격식성을 

고려해 발화 스타일을 결정하도록 하는 략, (8)에서는 구어와 문어의 

차이를 인식하고 상황에 한 발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략을 교수

하기 한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성공 인 말하기를 해 매우 요한 략이라 할 수 있는 

말하기 단계에서의 략을 교수하기 한 활동의 들을 제시하고자 한

다. 먼  성공 인 말하기는 화 참여자 모두의 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기 해 청자의 역할을 하는 학습자에게 역할을 부여하

는 ‘ 력 으로 화에 참여하기’ 략 교수 활동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리고 말을 할 때 청자가 주의를 기울여 듣지 않는다면 의사소통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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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구두에 얽힌 이야기를 하세요. 친구는 이야기를 듣고 맞장구
를 치세요.

<서강한국어 4B> 제4과 질책하기, 변명하기

•어떤 주제에 해서 발표하고 싶어요? 
•그 주제에 해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자료를 비하면 좋을까요?
•발표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발표에 집 하게 할 수 있을까요? 
•들은 발표 에서 제일 좋았던 발표에 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서강한국어 4A> 제3과 발표하기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어떤 태도로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이 하는 행
동, 표정, 몸짓, 미소 등에 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서강한국어 5A> 제6과 한국인의 화법

•들은 발표처럼 앞에서 비한 내용을 발표해 보자. 

- 로 쓴 내용을 발표하려면 어떻게 바꿔야 할지 생각해 보자. 
- 청 의 흥미를 끌 만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 발표문을 읽지 말고 자연스럽게 발표해 보자. 
- 어떤 발표가 가장 흥미로웠는지 이야기해 보자. 

<재미있는 한국어 5> 제9과 세계와 나 

을 달성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자의 주의집 을 유도’하면서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요한 략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략을 교수하기 한 

활동이 포함된 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말을 할 때 한 표정

과 동작을 사용하는 것, 책을 읽듯이 말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발화로 말

하는 것도 매우 요한데, 이러한 략을 교수하기 한 활동의 를 제

시해 보겠다. 

(9) 장애를 극복하는 략 - 력 으로 화에 참여하기

(10) 장애를 극복하는 략 - 청자의 주의집  유도하기

(11) 달력을 높이는 략 - 한 표정, 동작 활용하기 

(12) 달력을 높이는 략 - 자연스러운 발화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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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기존의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말하기 과제가 학습자들의 

말하기 략을 개발하기 한 활동을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지, 말하기 

략 개발 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포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

과 과제 활동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학습자로 하여  말하기 략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

은 과제 활동 구성 방식은 학습자들이 의사소통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

서 보다 확실하게 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에서 하나의 략 

교수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4. 말하기 략 교육을 한 과제 구성 방안

한국어 교육의 목표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에 있으므로, 의사소통 능력

을 구성하는 하  능력인 문법  능력, 사회언어학  능력, 담화  능력, 

략  능력에 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 문법 , 

사회언어학 , 담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교육은 구체 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러한 능력이 요한 평가 구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략  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교육이 한국어 교실에서 명시 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한 략 교육을 명시 으로 하는 

곳에서도 학습자의 략  능력을 평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6) 

이는 략이라는 것은 교사가 교수해야 할 상이 아니며 학습자가 스

스로 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기인하는 듯하다. 략은 학습자 스

스로 개발하는 것이기는 하나,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략을 교수하고 이를 

극 으로 활용하게 한다면 학습자들의 략 개발은 보다 효과 으로 이

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략 교수에 해서 교육할 필요가 없다는 

6) 최근에는 학습자의 말하기 능력  략  능력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 상호작

용 능력을 평가 구인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논의(강 주, 2013)가 이루어지는 등 

학습자의 략  능력에 한 교육과 평가에 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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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과 극 으로 교수해야 한다는 상반되는 주장이 있는데, Bialystock 

(1990), Kellerman(1991) 등은 학습자의 언어 능력이 향상되면 략  능력

도 로 길러진다고 본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연구에서 략은 교육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실제로 학습자들에게 략을 극 으

로 교수했을 때 의사소통 능력이 훨씬 더 향상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

는 연구들이 상당수에 이른다(Chen 1990, Jung 2000, Nakatani 2005, 장미

숙 2005, 김미경 2007, 김지  2008, 조 수 2012 등). 

이에 본고에서도 략은 교육, 혹은 훈련을 통해 길러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고, 략을 교수하기 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략을 교수

해야 할 상으로 본다면 교수요목 설계 과정에서부터 어떤 략을 교수

할 것인지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한 의사소통 략은 의사소통 맥락

과 상황 속에서 발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소통 맥락과 별개로 

략을 제시하기보다는 의사소통 과제 수행 단계에서 제시하는 것이 교육

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7) 한 Bachman(1990)

이 제시한 략  능력을 길러 주기 해서는 자신이 어떤 략을 활용

해 말하고 있는지를 검하는 등 인지 략이 요하다. 따라서 략

을 암시 으로 교육하기보다는 어떤 략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

이 좋은지, 그 결과 기 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를 명시 으로 제시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사소통 략 교육 방안

을 제안하고자 한다. 

(13) 의사소통 략 교육 방안

- 교수요목 설계 시 교육할 략 유형을 선정하여 교수요목에 포

함시켜야 한다. 

7) Dörnyei(1995), O’Malley & Chamot(1990), Oxford(1990), 조 수(2012)에서도 

략을 학습 내용과 통합 으로, 명시 으로 교육하는 것이 효과 이라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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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략을 의사소통 과제와 분리하여 교육하기보다는 실제 과제

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략을 교수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수할 략의 종류를 말하기의 과정에 따라 구분하여 교육함

으로써 실생활로의 이를 용이하게 한다. 

- 교재 내에 략 교수를 한 단계를 포함해 략을 명시 으로 

교육해야 한다. 

- 학습자들에게 략을 활용하는 방법과 략을 활용해서 의사

소통을 하는 경우의 효과와 효율성에 해 설명한다. 

- 학습자 스스로 자신이 의사소통을 할 때 어떤 략을 사용하는

지 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교사와의 상호작용,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략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 자기 평가  동료 평가를 통해 략  능력을 검하도록 한다. 

결국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략을 개발시켜 주기 해서는 략을 명

시 으로 교육해야 하며, 한국어 교사가 략 교육을 하기 해서는 

략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략 교육 방

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즉 략을 교육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 

효과 인 장치는 바로 의사소통 과제 수행 단계에서 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 의사소통 과제를 구성할 때 략 교수를 한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말하기 략을 교육하기 한 말

하기 과제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말하기 략의 범주별로 략 교수를 해 

말하기 과제를 실제로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지 몇 가지 를 제시해 보

고자 한다. 먼  ‘자기 나라의 명  풍습 소개하기’라는 말하기 과제는 

일반 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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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나라의 표 인 명 을 반 친구들에게 소개해 보세요. 

 - 여러분 나라의 명   하나를 선택하고, 그 날의 풍습은 어떤지 메모
해 보세요. 

 - 의 메모를 바탕으로 친구들 앞에서 여러분 나라의 명  풍습에 
해 발표하세요. 

 - 발표를 듣고 여러분 나라의 풍습과 다른 을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나라의 표 인 명 을 슬라이드 자료를 이용해 반 친구들에
게 소개해 보세요. 

1. 여러분 나라의 명 을 다른 나라의 친구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명
을 소개했을 때 친구들이 잘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내용이 있습

니까? 어떻게 설명하면 친구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14) 일반 인 말하기 과제 구성의  

(14)에서 제시한 과제는 말하기 과제를 ‘말하기 –말하기–말하고 

나서’ 단계로 구분하여 말할 내용에 해 먼  생각하게 하고, 말을 한 

후에도 다른 나라의 풍습과 비교해서 말해 보게 함으로써 말하기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말하기 활동을 단계 으로 구성하는 것은 매

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런 단계 인 활동이 말할 내용에만 집

되어 있다는 것이다. 

(14)에서 제시하고 있는 활동은 발표하기인데, 발표에서는 말할 내용

을 잘 구성하는 것도 요하지만, 발표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청

자가 그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느냐 하는 것일 것이다. 따라서 발표에

서 매우 요한 것이 바로 청자에 한 분석이나 청자의 이해도 검 등

이 될 것이다. 한 발표에서는 시각  자료를 활용하거나 요한 내용

을 강조해서 말하거나 하는 등 좀 더 효과 이면서도 효율 인 발표를 

한 다양한 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을 반 하여 의 말하기 활동

을 학습자의 말하기 략을 개발하는 데 을 두어 재구성한다면 다음

과 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5) 말하기 과정에 따른 략을 개발하기 한 과제 구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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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러분 나라의 명 을 소개하는 데 필요한 사진 자료를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발표할 내용을 슬라이드로 만들어 발표해 보세요. 

3. 발표를 하면서 친구들의 반응을 찰하고 보충 설명이 필요하면 다시 
설명해 주세요. 

4. 발표를 하면서 보충할 내용이 있다는 것을 느 습니까? 보충할 내용
이 있다면 좀더 조사해서 명 을 소개하는 설명문을 써 보세요. 

5. 친구들의 발표가 어땠는지 평가표를 작성해 보세요.

(15)는 말하기 과정에 따른 다양한 략을 개발하기 한 목 으로 말

하기 과정에서 용될 수 략을 최 한 반 하여 말하기의 단계를 세분

화하여 말하기 과제를 구성해 본 것이다. 1번은 ‘청자와의 공유지식 분

석하기’, 2번은 ‘시각자료 활용하기’, 3번은 ‘청 의 반응 찰하기’, 4번

은 ‘발표  검하기’, 5번은 ‘동료의 과제 수행에 한 평가표 작성하

기’와 같은 략을 개발하기 한 활동이다. 이런 식으로 과제를 구성할 

경우 학습자들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어휘와 표 에만 집 하지 않고, 

말하기의 목 이 무엇인지, 청자는 이 주제와 련하여 어느 정도의 지

식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더 잘 달할 

수 있을까, 발표 내용을 청 들은 잘 이해하고 있는지 등을 생각하면서, 

즉 말하기의 모든 과정에 걸쳐서 다양한 말하기 략을 구사하면서 과제

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3장의 <표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말하기 과정에 따른 략 

에서 말하기  단계에서 활용되는 략은 교재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데 반해 말하기 단계에서 필요한 ‘ 달력을 높이는 략’과 ‘의사소

통 장애를 극복하는 략’은 별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여기에서

는 말하기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 달력을 높이는 

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과제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지를 를 들어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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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고향을 친구들에게 소개해 보세요.

 - 다음 발표문을 읽고 각 단락의 주제문을 찾아보세요. 

  의 고향은 일본 오사카입니다. 오사카는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한국의 부산과 비슷한 이 많습니다. 
  첫째, 오사카 사람들은 야구에 미칩니다.  

 - 만약 의 발표문을 간단히 요약한다고 할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
는 단어들을 찾아 표시해 보세요. 

 - 다음의 짧은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사람이 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 요한 내용을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 여러분의 고향을 소개해 보세요. 요한 부분과 그 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상품 소개를 해 보세요. 

 - 다음 동 상을 보면서 어떤 발표가 좋은 발표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
지 이야기해 시다. 

 - 표정과 동작 등 발표자의 자세와 발화 태도에 유의하면서 비한 상
품 소개를 해 보세요. 

(16) 달력을 높이는 략을 개발하기 한 과제 구성 시

  a. 내용의 요도에 따라 발화의 강약, 완  조 하기

  b. 비언어  신호 사용하기  

(16a)는 학습자가 말을 할 때 요한 부분과 그 지 않은 부분의 발화

가 달라지는 것을 알고 이를 활용해서 요한 부분을 강조해서 발화할 

수 있도록 하기 한 목 으로 구성한 과제이다. 먼  텍스트의 내용을 

요약할 때 사용될 핵심어가 무엇인지를 찾게 한 다음, 한국인의 발화에

서 느껴지는 핵심어와 학습자가 텍스트를 읽으면서 찾은 핵심어가 일치

하는지 확인해 보게 한다. 이런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핵심어를 말할 

때 강조되어 발화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강조 발화의 

특성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하고, 이러한 강조 발화의 특성을 활용해 

말을 할 때 요한 부분과 그 지 않은 부분을 구별해서 발화하도록 주

지시킨다. 이런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요한 내용을 좀 더 강하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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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함으로써 청자의 인지를 도와 말하기의 달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16b)는 발표 동 상을 활용해 의미를 달하는 데 표정이나 

동작 같은 ‘비언어  신호’가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시

키고,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말하기를 할 때 한 달력을 높일 수 있

는 한 비언어  신호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한 목 으로 

구성한 말하기 과제이다. 이와 같이 학습자들의 말하기 략을 개발하기 

해서는 과제를 구성할 때 략을 훈련하기 한 단계나 활동을 명시

으로 제시하여 학습자들의 략 사용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

습자들의 의사소통 략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의사소통 략 개발을 한 교육 방안의 하나로 교재의 

말하기 과제에 략 교수를 한 활동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구체

인 략 교수 활동의 를 보여주고자 하 다. 짧은 지면에 최 한 다양

한 략 교수 활동을 담기 해 말하기 과제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단계 

활동을 략 교수를 목 으로 하는 활동으로 구성해 보았는데, 실제로 

교재를 개발할 때는 모든 단계의 활동을 략 교수 활동으로 구성할 필

요는 없다. 략이라는 것은 의도된 교육을 통해서만 길러지는 것이 아

니라 의사소통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략이 자연스럽게 개발할 수 있

기 때문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학습자의 말하기 략을 개발하기 해서는 말하기 과제를 

구성할 때 말하기 략을 훈련하기 한 단계나 활동을 명시 으로 제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기존의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여 학습자들

의 말하기 략을 개발하기 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습자들의 말하기 략을 개발하기 한 활동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말하기 과제 활동을 여러 단계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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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제시하고, 그런 활동 에 말하기 략을 교수하기 한 목 을 가

진 활동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 인 략 교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시사

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말하기  단계에서 배경지식을 활성화하거나 말할 내용에 

한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말할 내용의 개요를 비하는 등의 활동이 

부분이었으며, 보다 다양한 략 개발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 다. 이에 

본고에서는 학습자들의 한국어 말하기 략을 개발하기 한 말하기 과

제의 구성 방안을 제시하고, 실제로 말하기 략 교수를 목 으로 말하

기 과제를 구성한 를 제시하여 향후 략 교수를 한 과제를 구성하

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 다. 

한편 본고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말하기 략을 개발하기 한 교육

을 하기 해서는 말하기 략을 말하기 과정에 따라 분류하고, 그 하  

범주로 ‘담화 차원의 략’, ‘ 달력을 높이는 략’, ‘의사소통 장애를 

극복하는 략’, ‘ 검하기’ 등을 설정하 는데, 이와 같이 말하기의 과

정에 따라 략을 분류함으로써 교사들은 말하기 과제를 구성할 때 과제 

수행의 ‘ - -후’ 단계에 따라 활용 가능한 략을 도입하여 교육할 수 

있고, 학습자들도 말하기 과정에 따라 활용 가능한 략을 떠올리며 말

하기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에서 효과 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범주별로 어떤 말하기 략이 있는지, 학습자들의 숙달도 

단계에 따라 어떤 략을 교수할 수 있는지 등에 해서는 구체 으로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략을 교수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는 , 그리고 

본고에서 제안한 방안에 따라 말하기 과제를 구성하여 실제로 학습자들

에게 교육했을 때 학습자들의 략  능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실

험을 통해 밝히지 못했다는 이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어 략 교육과 련한 매우 요한 과제이며, 향후 이러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리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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